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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위한 치매사업 확대"

지난 2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앞줄 오른쪽) 이사장과 짐 맥클리어(앞줄 왼쪽) 알츠
하이머OC대표가 양측 관계자들의 박수 속에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소망의 최경철 사무총
장, 김미혜 사무국장, 에린 김 사회서비스국장, 유 이사장, 존 박 심리상담 전문의, 알츠하이머OC 맥클리어
대표, 마크 오덤 부대표, 소망 신혜원 연구국장, 남궁수진 간사.
한인커뮤니티에 웰빙·웰다잉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하 소망)가 알츠하이머OC(ALZOC)
와 손잡고 치매 사역 확대에 나섰다. 

소망의 유분자 이사장과 ALZOC의 짐 맥클리어 대표는 지난 2일 사이프리스 소망 사무실에서 양측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에 한인 커뮤니티 치매사업 확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MOU는 소망과 OC지역의 대표적 치매환자서포트기관인 ALZOC가 리소스와 시설 등을 상호 지원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의 치매 문제에 대한 주류사회의 관심 촉구와 후원을 위해 이뤄졌다. 

소망은 이날 MOU를 통해 첫 협력사업으로 ALZOC가 운영 중인 가든그로브의 아카시아 어덜트데이서비스
(11391 Acacia Pkwy)와 라구나우즈의 사우스카운티 어덜트데이서비스(24260 El Toro Rd.)에서 매월 1차례씩
치매환자 케어기버(Caregiver) 서포트 그룹을 오는 10월부터 개설하고 한국어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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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지금까지 소망우물 사역에 주력해 왔는데
갈수록 치매문제가 커뮤니티의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어
치매 및 웰다잉에 대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자 ALZOC와
협력하게 됐다. 연말까지 관련 프로그램, 인력, 예산 등 전
반적인 분야에 걸쳐 상호 의견 조율 및 시범 사업을 펼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소망 측은 오는 12월2일 세리토스 퍼포밍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치매 사업 기금마련 펀드레이징 행사에 ALZOC의
참여와 진행 관련 조언도 부탁했다. 

맥클리어 대표는 "소망이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구제사역
및 시신기증 캠페인 등에 큰 감명을 받았다. ALZOC가 진
행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 교육 등이 소망의 사업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서포트 그룹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프로그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마크 오덤 ALZOC부대
표도 "현재 자체적으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마련돼 있
지 않아 소망이 한인들과의 다리 역할이 돼 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27일 샌디에이고에서 죽음준비 포럼을 개최하는 소망은 올해 안으로 LA지부를 개설하고 내년에
는 치매환자들을 위한 소망케어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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